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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아시아권 자매우호도시와 협력사업 발굴 나서
- 하이퐁, 울란바토르 등과 협력 사업 발굴하고 협력방안 모색, 영상회의 - 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10월 6일과 7일 양일간 아시아권 해외 자

매우호도시들과 내년도 교류 가능한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온라인 영

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 

인천시는 코로나19로 해외방문을 통한 대면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

영상회의를 통해 시 우수정책 홍보와 도시 간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

교류활동을 지속해왔다.

이번에 진행된 아시아권 자매우호도시와의 영상회의를 통해서도 협력

사업 추진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할 수 있었다고 강

조했다.

먼저 베트남 하이퐁과는 지난 4월 제안한‘하이퐁 내 세종학당 설립 

및 공무원 상호파견’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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몽골 울란바토르에게는 관심이 많은‘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통

기반 구축’과‘도시 녹지공간 조성 프로젝트’ 등 우리시 우수정책

에 대해 소개했다. 특히, 내년 자매결연 5주년을 맞는 울란바토르와는

양 도시의 관계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할 

계획이다. 

세계적인 창업도시 이스라엘 텔아비브와는 양 도시의 스타트업 지원

정책을 공유하고 협력가능 방안을 모색했다.

인천시는 아시아권 도시이외에도 미국(필라델피아·버뱅크·산호세· 

보스톤), 중국(청두·시안·지난·창춘·난징) 등 해외 주요도시와 영

상회의 개최를 통해 인천의 선진행정을 전파했으며 일본 고베 시와의 

온라인 교류사진전 개최 등 지속가능한 국제교류를 위해 노력해왔다.

나기운 시 국제협력담당관은 “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국제교류 영

상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”이라면서 “해외주요도시와의 협

력을 위해 기후환경, 신재생에너지 등 경쟁력 있는 우리시 우수정책

을 소개하고 상대도시의 특화된 정책을 벤치마킹해 상호발전 할 수 

있기를 희망 한다”고 말했다. 

※ 관련 사진은 17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


